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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7일                                           대통령 발언록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보고회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문화적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광주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문화도시가 될 것

 

이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을 단순한 지역방문용 선물 차원

으로 이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입니다. 우

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따

져 봐도 문화산업분야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시

장규모가 460억 달러인데 애니메이션은 705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시장점

유율은 0.4%에 불과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마시마로, 둘

리 등 캐릭터시장의 규모는 1,220억 달러인데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욕심나는 시장이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시장을 우리가 먹어버립시

다.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문화적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적 

분위기에 젖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이 있어야 상상력, 창조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키

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찾기 전에 기업이 그

곳에 가 있습니다. 광주에 문화도시가 형성돼서 활동이 활성화 되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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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광주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문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남 일원에 문화와 산업이 골고루 퍼져

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은 내실을 다지자며 문화수도보다는 문화중심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내 소관입니다. 문화수도로 합시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합시다. 문화장관은 지원자가 되고 광주·전남의 

행정지도자와 문화예술인들이 추진해나가는 시스템을 갖춥시다. 

사업적 측면에서 육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경쟁입니다.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평가에

서 성공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이 그동안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배려돼야 합

니다. 평가기준에서도 이점은 고려되도록 할 것입니다. 

5년 임기가 짧은 시간이지만 계획 세워서 시동 걸고 출발시키기에는 충분

합니다. 나는 광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

니다.


